
발전회사 분할 1953억원 절감
LIET, 전력산업 구조개편 성과 … 시장경쟁에 경영혁신으로

발전회사의 분할 후 회사간 경쟁도입이 효율성을 향상시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남동발전(주) 등 6개 발전회사가 2001년 4월1일 회사 설립 이후 2001년 말까지 9개월간

경쟁체제 아래에서 자체적인 효율성 향상 노력에 의해 1953억원의 경비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발전회사들은 전력산업 구조개편계획에 따라 2001년 4월 발전부문이 분할된 후 CosTime 2001운동 (남동발전),

1kWh당 1원 절감운동 (서부발전), Min Cost Max Profit운동 (남부발전), 100대 경영과제실천 (동서발전), 가

치창조혁신 (중부발전), 발전1부당 1전 절감운동 (한국수력원자력)을 통해 경영혁신을 추진하면서 연료 구매방법

개선, 예방계획정비 최적화로 인한 수선유지비 절감 등에 노력을 기울였다.

구조개선 결과, 분할 첫해인 2001년에는 전력판매증가 등에 의한 수익증가와 발전회사의 자체경비절감 노력에

의해 총 1조여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다.

특히, 당초 목표(예산)보다 9193억원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했으며 연료 구매방법개선, 예방계획정비 최적화 등 자

체비용절감 노력으로 인한 절감액이 1953억원으로 당기순이익 증가분의 21.2%를 차지했다. 나머지 증가분(7240억

원)은 전력 판매량 증가에 따른 수익증가와 유가 및 환율하락 등 환경요인에 의한 비용감소로 추정된다.

발전회사 자체비용절감 노력(2001.4.2- 12.31) (단위: 억원)

구분 남 동 중 부 서 부 남 부 동 서 한수원 합 계

예산상 순이익(A) 481 565 -273 -662 -2,152 2,889 847
결산상 순이익(B) 1,662 1,571 1,308 158 -275 5,616 10,040
차이 (C=B-A) 1,181 1,006 1,581 820 1,877 2,727 9,193
- 자체비용절감 요인(D) 329 287 272 245 262 558 1,953
- 수익 및 기타 비용요인 852 719 1,309 575 1,615 2,169 7,240
- 자체절감 노력도(D/ C) 27.9% 28.5% 17.2% 29.9% 14.0% 20.5% 21.2%

또한 설문조사 결과, 발전회사들의 구성원들은 다른 발전회사의 존재를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분할 후

형성된 경쟁 마인드가 효율성 향상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2001년 4월 발전부문이 분할되고 경쟁체제가 도입된 이후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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